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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gistration of managers or co-managers in agricultural

management in the field of work and life of female farmer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regis-
tration of female farmers as managers and securing the status of women. In this study, binomial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043 questionnaire responses collected on&offlin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uration of farming, decision-making initiative, the experience 
of the supporting policies for farming activity, the activities of the crop group/research or female farmer’s
group, and the experience of supporting policies for self-development and leisure activities had a statisticallt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gistration of female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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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농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

개(32.9%)에서 2018년 89개(39.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이상호, 2018). 지방의 소멸은 

국가경쟁력의 유지와 발전에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에 농촌

의 인구를 유지 또는 성장시킬 동력이 필요하다. 

농촌인구의 유출은 도농간 생활서비스 수준과 도농간 소득격

차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면의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고(정도채, 2019), 정주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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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 모두에서 도시민에 비해서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낮게 나

타나고 있다(유은영, 2018). 또한, 도시가구에 대비한 농가의 소

득은 1990년 97.2%에서 2018년 65.4%로 크게 감소하여 경제

적으로 도농간의 격차가 더 커짐에 따라(정은미, 김태환, & 박은

지, 2020) 농가인구의 감소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의 

사회적 여건이 농촌의 위기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농촌과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여성농업인은 단순한 농업보조자나 가족종사자로서 인

식이 되어 왔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가의 구성이 영

농인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업 주종사 인

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1).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더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농촌인구의 감소는 농업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

고 있다. 상당 부분 기계화가 진행된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밭농사의 대표작물인 채소, 과실, 특용작물 생산이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상황에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김문희, & 김태종, 2020).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에 따

른 농촌관광, 농산물의 가공 판매, 지역사회 활동 등으로 농업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김경미, 이진영, & 최윤지, 2006).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주로 농가의 가장인 남성이 자

동으로 농업 경영주가 되고 그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농업 노

동과 경영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무급 가족 종사자에 불과한 직

업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경영주 제

도를 2016년 3월부터 도입했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여성

농업인의 수는 2016년 24.9%에서 2019년 27.6%로 등록 증가 

속도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정은미, 김태환, & 박은지, 

2020). 이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더라도 경영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경영주 외 농업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여성인구 증가 등의 현실에서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양

성하고 직업에서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와 요구 다양화로 여성의 부드럽

고 친근한 경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

에서 소외되고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활성화와 경영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강혜정, 2013).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도로 여성농업인

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여성농업인의 필요성 지각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는 주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보니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어떤 요인들이 경

영주 등록에 영향을 주는지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

주로 등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 봄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을 유도하여 이들

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과거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갖지 않는 여성을 ‘농촌

부녀’ 또는 ‘농가주부’라고 호칭하였다. 당시 농촌의 여성은 모

든 가사일을 전담하는 부담으로 인해 농업노동 참가율이 상대

적으로 낮았고 농업분야에서는 농업노동의 주체라고 하기보다

는 보조자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농업인을 의식주 개선, 저축, 

농외소득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부합한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양적인 측면에서 농업에 전문적

으로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능가하고 농업생산 활동 

종사 시간도 남성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어 농업 관련 사업

과 경영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정은미, 마상진, & 

민자혜, 2012).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취

업자이다(강혜정, 2012).

현재 여성농업인은 농촌거주 여성으로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류기덕, 2007). 여성농업인의 다중적 역할로 첫 번째는 

가사에서 역할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남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분업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은 농가 주부이자 여성농업

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농가경영에 있어서 가정경영

은 여성이, 농업경영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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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분이다. 둘째, 자녀양육 및 사회화 역할이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교통과 사교육 인프라 및 경제적 어려

움 등으로 자녀양육기 여성농업인들은 자녀의 방과 후 지도와 

돌보기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셋째, 농업노동에서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

규모 경영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이 농업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도시의 여성이 전업주부

로서의 역할 이외 직업을 갖는 경우 독립적인 활동영역을 갖고 

가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면, 농촌여성은 농업노동의 

참여가 직업임과 동시에 가계 경제활동이 되므로 일과 생활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Pearson(1979)은 미국 콜로라도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주

로 수행하는 역할을 독립적생산자, 농업파트너, 농가주부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Graig(1979)는 호주 농촌 여성의 역할로 Pearson 

(1979)의 구분에 여성가장을 추가하였다. Gasson(1980)은 영국

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구분하는데 농사작업의 빈도, 농업책임

감, 부분분업, 자원봉사조직 참여, 가사접근, 가사책임감,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농가주부, 주부농민/농업보조자, 여성농민

으로 구분했다. Bokemeier, & Garkovich(1987)은 농업참여도

와 의사결정참여도, 자아정체감 등을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역

할을 농가주부, 농업보조자, 사업경영자, 전업 농업파트너, 독립

적 농업생산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역할로 대부분 

농업에서의 역할과 가사에서 역할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에서

의 역할은 영농활동 및 경영활동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독립적

인 생산자 또는 파트너, 보조자 등으로 구분하고 가사에서의 역

할로 농가주부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기환(1997)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농업노동 참

여구조, 기술 수준, 농작업기계 접근성, 여성 의식 등을 기준으로 

보조적 영농종사자, 전문적 농업경영인, 자영업 및 전문직, 전업

주부, 농외취업 주부 등으로 구분하였고 김영옥, & 김이선(1999)

은 농사일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농업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

농업경영주, 농업경영주의 파트너, 농업노동자+농업보조자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김주숙(1999)은 여성들의 직업적 분화에 대

한 분석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여성농민, 농가전업주부, 농업생산

참여 여성, 농외취업 여성, 농가소속 자영업 여성으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이 아니라 농촌여성의 영농지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삶의 전반적인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영농활동 및 농외소득활

동의 참여도만을 고려하는 경향을 가진다.

반면, 송양호(2005)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가족종사자, 농

업종사자, 지역사회활동자로서 여성농업인으로 구분하였고, 박

지은(2021)은 남성이 영농이나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주로 공식

적 직함을 맡는 반면에 여성은 비공식과 공식적 역할을 넘나들며 

개입하게 되어 영농참여 외 다양한 역할이 동시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여성의 노동 역할을 ‘여성

농민경영주’와 ‘여성농업노동자’ 사이의 영농인, 여성생계부양

자, 여성가족돌봄 및 마을안팍돌봄노동자, 여성가사노동자로 구

분하였다.

선행연구의 이러한 역할분류는 여성농업인이 직업 및 가족, 

지역사회 등에서 가계소득 기여자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역할

만을 고려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이 개인적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 및 여가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여가

는 개인에게 휴식제공 뿐만 아니라 농사일과 가사 및 육아노동 

등에 지친 여성들에게 노동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할 수 있고(공윤경, 

2018), 여성농업업인의 자기개발활동은 여성농업인이 시대변화

에 조응하는 인적자원 수준을 갖추고 의사결정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은미, 박석두, 김용렬, 김우태, & 최세균, 2013).

국내외 문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영농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수준으로 구분하고 가사활동에서의 역할만을 제시하고 있

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의 삶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다양

한 역할 수행자로서 영농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분야는 영농활동, 가정활동, 공공 및 사회

활동과 더불어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지위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 

3가지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내에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하며, 공동경영주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

주의 배우자인 경우이고, 경영주 외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한다(정은미, 김태환, & 박은지, 2020).

정부는 2001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여

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지원해 왔지만(황미진, 

윤순덕, & 최정신, 2017), 농업에서 여성을 가족종사자 및 농업

보조자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여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Pearson, 1979), 이러한 인식은 여성농업

인의 경영주 등록률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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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은 스스로에 대

해 경영주(25.4%) 또는 공동경영주(13.0%)보다 보수가 없는 무

급 가족종사자(59.3%)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2019년 기준 

여성농업인 중 경영주 등록 비율은 27.6%로(농림축산식품부, 

2020), 여성농업인이 스스로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낮다. 

여성농업인 스스로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60대가 32.1%, 70대 이상이 

되면 55.4%로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배우자

의 사망으로 농업경영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자식을 양육하고 살림을 전담하면서 가정적이고 의존적

인 내부의 일에 한정되어 순종과 종속을 요구받았고(신경자, 

2002), 농촌지역의 여성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농업의 영역에

서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였음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평등과 권리의 주장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참

고 견뎌온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순자, 

1996; Mu, & Walle, 2001).

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가 2011년 제출한 ‘결의서 1806’에서 여성이 농촌 문화

의 보존과 농촌 경제 유지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하지만 

농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회원국별로 농촌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작업반을 설치하고 농촌여

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을 위한 기업경영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여성 농촌관광협회를 조

직하여 농촌 여성의 일자리 참여와 농촌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여성의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후원하고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참여 주체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는 농업부문의 

여성 경영체와 노동자를 위한 국가 관측소(National Observatory 

for Female Enterprise and Labor in Agriculture, ONILFA)를 

설립하여 농촌 여성의 고용 기회를 평가하고 고용 기회 향상을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이정해, 2017). 프랑스에서는 2000

년 배우자-동업자 지위가 처음 도입되어 농촌 여성의 노동이 사

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5년의 농업계획법(Loi 

d’orientation de 2005)에 의해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정은미, 2012). 일본은 가족경영협약 제

도에서 농가 내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농업인 권리와 지위 

향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초기 가족경영협약 제도는 부모와 자

식 또는 영농승계자 간의 협약 형태였으나 점차 부부 중심으로 

농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부부간의 협약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 수가 2000년 14,777호에서 

2018년 57,605호로 2.8배 증가하였다(이상호, 2019).

여성농업인의 경영주(단독 및 공동) 등록은 영농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높여 영농활동에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

라 보편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인으

로 인정받음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역할 대비 권리 신장

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농업과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분야와 경영주 등록 영향 

요인

개인의 일⋅생활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일 분야, 가정 

분야, 건강⋅개인적 활동을 포함하는 여가 분야, 자신을 위한 

개발과 성장의 분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박영대, 김정운, 이

장주, & 박정열, 2004; 박주혜, 2008; 이윤경, 2009; 장혜경, 2003; 

Frone, 2003; Greenhaus, Collins, & Shaw, 2003).

일(work)은 일반적으로 유급노동을 의미하고 생활(life)은 일

이 아닌 분야를 의미하지만 가정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일은 주로 과업과 직무환경, 일과 관련된 개인의 가치 등으

로 정의하기도 하며(Morf, 1989) 개인이 업무 수행을 통해 경제

적 보상을 받는 행위로 정의된다. 여성농업인에 있어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영농활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급가족종사자 및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영농활동에 있어

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받기 힘들었다. 여성농업인이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영농활동에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일

과 관련된 분야의 환경적 조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일과 

생활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농가에서 경영이양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간

의 이행 단계들을 거쳐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어(황

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8; Lobley, Baker, & Whitehead, 

2010; Potter, & Lobley, 1996; Uchiyama, Lobley, Errington, & 

Yanagimura, 2008), 여성농업인의 영농종사기간은 경영주 등록

에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주소득작물에서 

곡류 및 식량작물, 채소의 생산은 노동집약적인 농업부문인데 

반해, 과수, 화훼, 축산, 특작부부은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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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약적인 농업부문이라 할 수 있다(이성호, & 김정호, 1995). 

자본의 투입정도는 경영주 등록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주 등록 여부가 주소

득작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외 일자리가 있는 농업

인의 경우 농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농외 소득활동이 

농가가 농업을 그만두는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Stiglbaur, & 

Weiss, 2000). 이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있어서도 동일

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농업인이 겸업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정기적인 겸업소득은 농업인 혜택 및 경영주 등록에 제한요

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보다 집중하게 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농촌 여성의 

지위는 가사 및 영농 결정에 얼마나 존중을 받고 영향력이 있느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Rosaldo, 1974; Sanday, 1974), 이 

또한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life)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과 가족, 여가

로 구분되기도 하고(Rapoport, & Rapoport, 1975) 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으로 가정, 개인의 발전, 여가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

되고 있다(채연주, & 윤세준, 2012). 여성의 생활에서 가정은 

여성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가족문제로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고 

주로 기혼 여성의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부터 일과 가족의 양립, 

일과 가족 균형감 등 지금까지 일과 가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정영금, 2006). 여성농업인에게 있어서 가정의 영역

은 일과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이며 여성농업인이 활발하게 영농활

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업무 환경 고려가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농촌 여성의 총 노동시간도 남성을 초과해왔

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비중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아이 및 노인 돌봄, 마을회관 관리, 마을잔치 준비와 같은 공동작

업 등 젠더화된 노동은 그림자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다(Illich, 

1981).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자와 가사관리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가사생활에서의 생활시간이 여성농업인의 영농

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생활

시간 분배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의 생활 SOC 접근성

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농촌여성들의 조직활동은 가정 내부에 한정되어 있던 역할을 

외부로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신현옥, 2000), 여성농업인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Shortall, 1993).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은 개인적 차원 이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체 차원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한다(이선영, & 황미진, 2019; 

Ward, 1996; Williams, & Howard, 2007). 여성농업인의 조직

활동은 개인의 영농과 가정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생활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한계가 

있지만 남성은 쉽게 남성 지배적인 규모가 큰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다(Kim, & Sherraden, 2014). 농업생산단체나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인 농업 규모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농업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음에 따라 농촌에서 여성의 조직과 네트워크는 여성

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은영, 2017).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및 농업 

참여에 농업생산단체 또는 지역사회단체의 활동 여부와 단체활

동에 대한 만족도는 의미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성장욕구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도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 발전시켜 나가는 자

아실현의 욕구를 의미한다. 여성들의 ‘나’에 대한 성장욕구와 

일을 통한 성장욕구의 충족은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 많은 어려

움이 있음에도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

력이 되고(김승희, & 김선미, 2013), 개인의 시간을 일과 가정의 

역할에만 쓰는 것보다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일부 시간을 활용하

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의 심리적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손

영미, & 박정열, 2015).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요구됨

으로써(이호철, 최수영, & 박재홍, 2002) 자기개발활동은 여성

농업인 영농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영농활동에서 존재감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여가는 일과는 다른 삶의 독특한 분야이며, 개인의 심리적 잠재

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것으로(김정운, & 박정열, 

2004),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면 구성원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누

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직 예방과 직무에의 만족

도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oughhead, 1989).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활동과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충

분성 인식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에 이어져 경영주 등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Mishra, & El-Osta(2008)는 정부의 농업 정책이 경영이양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는데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경영이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정책 경험이 있는 경우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 경험이 경영주 이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220 한지영⋅남중수⋅김용⋅홍영표

ⓒ 2021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삶에 있어서 영농활동 외에 과도한 가사부담이 

갈등을 형성할 수 있고, 영농활동 참여와 가사활동 부담으로 인

해 사회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서 경영주 등록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영농활동 관련 변인군 외에도 가사활동, 

사회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변인군을 포함하고 각 영역별 

유의미한 변인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국내 여성농업인의 경영주(단독경영주 및 공동경

영주) 등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농촌에서 여성의 영농지위 

확보가 농촌 및 농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서울시 제외)에

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

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으며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되었다. 온

라인 응답자 695부 중 불성실 응답 및 결측치가 포함된 응답 

278부를 제외한 417부와 오프라인 응답자 798부 중 불성실 응답 

및 결측치가 포함된 응답 172부를 제외한 626를 합하여 총 1,043

개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도출하기 

위해 김정섭, & 이정해(2017)와 마상열(2012)의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동기 유형, 김대희, & 신윤호(2012)의 

영농작물 구분, 김경미, & 고운미(2005)의 영농의사결정 참여정

도, 이재기(2018)의 농촌생활인프라 유형, 조영숙 외(2004)의 

농촌주민 사회단체 유형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변인 구성 초안을 

여성농업인 3인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 분야에 대해 시간조사와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와 통합한 후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 전문

가 2인과 농산업교육 분야 및 농업농촌개발 분야 전문가 4인의 

전문가협의회를 토대로 영향요인을 확정하였다. 변인의 항목 구

성은 여성농업인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초안을 구성하고 여성농

업인 정책 개발과 농산업교육 및 농업농촌개발 분야 전문가협의

회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영농활동 

관련 변인(영농종사기간, 농업종사계기, 주소득작물, 겸업소득

활동 여부, 영농의사결정 주도성,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가사활동 관련 변인(생활시간 분배 적절성, 생활SOC 접근성,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여부), 사회활동 관련 변인(가입 지역

사회단체, 가입 지역사회단체 만족도,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관련 변인(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영농종사기간은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연단위

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영농종사계기는 본가의 영농 계승, 배우

자의 영농 계승, 본인선택 귀농 창업, 배우자선택 귀농 창업, 농

촌이주 및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의 해당 여부를 측정하였

다. 주요한 소득작물은 곡류, 두류, 서류, 채소, 과수, 축산, 화훼 

및 기타로 구분하여 항목의 해당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여성농업

인의 주요한 소득작물의 유형이 중복가능함을 고려하여 최대 3

개 유형까지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겸업소득 

활동 여부는 영농활동 외의 소득활동 여부를 측정했고 영농의사

결정 주도성은 연간영농계획. 영농활동 및 운영, 농축산물 판매,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항목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정도

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영농활동 지원 정책 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정책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생활시간 분배 적절성은 여성농업인이 생활에서 시간을 적절

하게 분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생활SOC 접근성은 보건⋅의료 시설, 문화⋅복지⋅교육시

설, 육아 및 복지시설, 자녀교육기관, 생활용품 구매 및 쇼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평균을 산출하

였다.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가사활동 지원 정책 내용

을 안내한 후 해당 정책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가입지역사회단체는 작목반/연구회, 조합/농업회사법인, 농

(축)협 조합, 마을단위단체(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여성농

업인단체, 지역사회단체(4-H 등)의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측정하

였다. 가입지역사회단체 만족도는 여성농업인이 가입한 지역사

회단체 활동의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사회활동 지원 정책 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정책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은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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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의 충분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자기개

발 및 여가활동 지원 정책 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정책의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여부는 영농지위에 대

한 질문에서 단독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는 경영주로, 그 외는 경

영주가 아닌 것으로 측정하였다.

3.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결정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이항로짓분석은 회귀분

석 수행 시 종속변수가 선형이 아니고 이산적일 경우 많이 활용

되며 하나의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선택 범주가 있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변인의 

분석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관련 변인(영농종사기간, 농업종사계

기, 주요한 소득작물, 겸업소득 활동 여부, 영농의사결정주도성, 

영농활동지원정책 혜택여부)과 가사활동 관련 변인(생활시간분

배 적절성, 생활SOC 접근성, 온라인 접속환경 수준, 가사활동 

지원정책 혜택여부), 사회활동 관련 변인(가입지역단체, 가입지

역단체 만족도, 사회활동 지원정책 혜택여부), 자기개발 및 여가

활동 관련 변인(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 자기개발 및 여가

활동 지원 정책 혜택 여부,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농업경영주(단독경영주,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를 종속변수로 

보고 이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로는 49세 이하가 163명(15.6%), 50세 ~ 59세가 

445명(42.7%), 60세 이상이 435명(41.7%)으로 구성되었다. 학

력으로는 고졸 이하가 688명(66.0%), 전문대 졸업이 143명

(13.7%),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212명(20.3%)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수도권(경기, 인천)이 128명(12.3%), 비수도권(경

기, 인천 제외)이 915명(87.7%)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배

우자 있음이 908명(87.1%),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미혼)이 

135명(12.9%)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구분 분야 하위 변인 변인 설명 비고

독립변인

영농활동

영농종사기간 -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한 기간 연속형 

농업종사계기 - 본가의 영농 계승, 배우자의 영농계승, 본인선택 귀농 창업, 
배우자선택 귀농 창업, 농촌이주 및 기타로 구분

더미처리

주요한 소득작물 - 곡류, 두류, 서류, 채소, 화훼, 과수, 축산, 화훼 및 기타로 
구분

더미처리

겸업소득 활동 - 영농활동 외 겸업 소득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더미처리

영농의사결정 주도성 - 연간영농계획, 영농활동 및 운영, 농축산물 판매, 수입과
지출관리 등의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정도

likert 5점 척도

영농활동 지원 정책 경험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더미처리

가사활동

생활시간 분배 적절성 - 생활분야별 시간분배 적설성에 대한 인식 likert 5점 척도

생활SOC 접근성 - 보건⋅의료 시설, 문화⋅복지⋅교육시설, 육아 및 복지시
설, 자녀교육기관, 생활용품 구매 및 쇼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likert(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평균

likert 5점 척도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더미처리

사회활동

가입 사회 단체 - 작목반/연구회, 조합/농업회사법인, 농(축)협 조합, 마을단
체(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여성농업인단체, 지역사회
단체(4-H 등)의 가입 및 활동 여부

더미처리

가입지역사회 단체 만족도 - 여성농업인이 가입한 지역사회단체의 만족도 likert 5점 척도

사회활동 지원 정책 경험 -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 더미처리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 -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에 대한 인식 likert 5점 척도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정책 경험 -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의 경험 여부 더미처리

종속변인 경영주 등록 - 경영주(단독경영주, 공동경영주)와 그 외로 구분 더미처리

<표 1> 연구 변인의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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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변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수준

연속형 변수인 농업종사기간의 총 1,043명 응답자 평균은 

21.38년이고 영농의사결정의 주도성은 5점 만점에 3.19점으

로 타나났다. 영농의사결정에 있어서 보통 이상의 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간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5.0만

점)에서 평균은 2.68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어서 

생활시간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활SOC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5.0만점)은 2.77점으로 접근

성이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지역사회단체 만족

도(5.0만점)는 3.97점으로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만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5.0만점)에 대

해서 평균이 3.11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충분함

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범주형 변수에서 여성농업인의 특성 수준은 다음과 같다. 영

농활동 관련 변인에서 농업종사계기로 배우자의 영농 계승에 따

라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1,043명 중 560명(53.7%)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많은 수가 배우자의 영농 결정 상황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주소득 작물로

는 채소가 416명(39.9%)이고, 곡류가 402명(38.5%), 과수가 

284명(27.2)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겸업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는 615명(59.0%)으로 과반의 여성농업인이 겸업 소득활동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는 429명

(41.1%)이 영농활동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농활동 지원정책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농업인이 절반이 되지 않는 것에서 영농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277명(26.6%)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회 단체는 여성농업인 단체(761명, 

73.0%), 마을단위단체(461명, 44.2%), 농(축)협 조합(396명, 

3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농활동과 관련한 단체인 작목

반/연구회, 조합/영농회사법인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작목반/연구회, 조합/농업회사법인의 참

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활동 지원정책의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사회활동 지원정책 수혜를 받은 경험

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66명(6.3%)으로 매우 낮다. 여성들이 사

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확

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626명(60.0%)으로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보다는 수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는 644명(61.7%)으로 절

반 이상이 단독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표본에서 여성농업인

의 경영주 등록 비율이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비해 높

지만 경영주 등록 여성농업인 표본을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경

영주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판단된다(<표 4> 참조).

구분 분야 하위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인

영농활동
농업종사기간 1,043 21.38 12.775

영농의사결정 주도성 1,043 3.19 .963

가사활동
생활시간분배적절성 1,043 2.68 1.071

생활SOC 접근성 1,043 2.77 .843

사회활동 가입지역사회단체 만족도 1,043 3.97 .766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충분성 1,043 3.11 1.076

<표 3> 연속형 연구변인의 수준

특성 유형 빈도(명) 비율(%)

연령

49세 이하 163 15.6

50세 ~ 59세 445 42.7

60세 이상 435 41.7

학력

고졸 이하 688 66.0

전문대 졸 143 13.7

4년제 대졸 이상 212 20.3

거주지역
수도권(경기, 인천) 128 12.3

비수도권(경기, 인천 제외) 915 87.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08 87.1

배우자 없음 135 12.9

합계 1,043 100.0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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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여성농업인 경영주 등록 결정 영향 요인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활 분야 

변인을 확인하는데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형(모형 1), 통제변인

과 일 분야 변인을 투입한 모형(모형 2), 통제변인과 일 분야 

변인, 생활 분야 변인을 투입한 모형(모형 3)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3이 분석 모형으로 가장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Nagelkerke R2 = .235, 분류정확도 = 71.3%) 

분석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의 분석결과 영농활동 분야 변인에서는 농업종사기간, 

의사결정주도성, 영농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농업종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고(B=0.022, p<0.05), 의사결정주도성이 

높아질수록 경영주 등록이 높아졌다(B=0.640, p<0.001). 또한 

영농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경영주 등록이 높아졌

다(B=0.533, p<0.001). 

사회활동 분야 변인에서 작목반/연구회 가입과 여성농업인단

체 가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작목반/연구회 가입을 한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

록이 높고(B=0.466, p<0.05), 여성농업인단체 가입을 한 경우 

구분 분야 하위 변인 빈도(명) 비율(%)

합계 1,043 100.0

독립변인

영농활동

농업종사계기

본가의 영농 계승 118 11.3

배우자의 영농계승 560 53.7

본인선택 귀농 창업 108 10.4

배우자선택 귀농 창업 124 11.9

농촌이주 및 기타 133 12.8

주소득작물*

곡류 402 38.5

두류 267 25.6

서류 247 23.7

채소 416 39.9

과수 284 27.2

축산 159 15.2

화훼 및 기타 149 14.3

겸업소득활동
아니오 428 41.0

예 615 59.0

영농활동 지원정책 경험
아니오 614 58.9

예 429 41.1

가사활동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아니오 766 73.4

예 277 26.6

사회활동

가입 사회 단체*

작목반/연구회 202 19.4

조합/영농회사법인 115 11.0

농(축)협 조합 396 38.0

마을단위단체 461 44.2

여성농업인 단체 761 73.0

지역사회단체(4-H 등) 179 17.2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아니오 977 93.7

예 66 6.3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정책 경험

아니오 417 40.0

예 626 60.0

종속변인 경영주 등록 
아니오 399 38.3

예 644 61.7

* ; 주소득작물은 소득을 창출하는 작물 중 소득금액 상위 3개 이내로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가입지역사회단체는 가입 여부에 따라 중복응답을 허용함

<표 4> 범주형 연구변인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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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등록이 높아졌다(B=0.414, p<0.05).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분야의 변인 중 자기개말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경영주 등록이 높아졌다

(B=0.367, p<0.05). 여성농업인이 자기개발을 통해 영농활동 역

량을 강화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촌

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주 등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가사활동 분야 변인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

내지 않았다. 가사활동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농업인의 영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Exp(B) B Exp(B) B Exp(B)

통제변인

연령
50세 ~ 59세 .853** 2.346 .425 1.530 .504 1.656

60세 이상 .451* 1.569 -.019 .981 -.090 .914

학력
전문대졸 -.241 .781 -.022 .978 .024 1.024

4년제 대졸 이상 -.199 .820 .080 1.084 .017 1.017

지역 수도권 -.401 .670 -.412 .662 -.451 .75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953** .385 -.983** .374 -1.113** .328

일분야
(영농활동)

농업종사기간 .030** 1.030 .022* 1.022

농업종사계기

본가영농계승 -.273 .761 -.382 .683

배우자의 영농계승 .088 1.092 .098 1.103

본인선택귀농창업 .138 1.148 .176 1.192

배우자선택귀농창업 .576 1.766 .573 1.774

주요
소득작물

곡류 .137 1.147 .255 1.290

두류 .100 1.105 .072 1.075

서류 -.260 .771 -.234 .792

채소 -.082 .921 -.063 .909

과수 .036 1.037 .048 1.049

축산 -.048 .953 -.055 .947

겸업소득활동 -.026 .975 -.193 .825

의사결정주도성 .648** 1.912 .640** 1.896

영농활동지원정책경험 .807** 2.241 .533** 1.704

생활분야

가사활동

생활시간분배적절성 -.034 .967

생활SOC접근성 -.037 .963

가사활동 지원정책 경험 .137 1.147

사회활동

가입 
사회단체

작목반/연구회 .466* 1.593

조합/농업회사법인 .228 1.256

농(축)협 조합 .077 1.080

마을단체 -.177 .838

여성농업인단체 .414* 1.513

가입지역사회단체 만족도 .051 1.052

사회활동 지원정책 경험 .186 1.205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충분성 -.051 .950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경험 .367* 1.428

χ2 37.680** 125.477** 145.723**

Hosmer 및 Lemeshow 검정(χ2) 11.826 (p=0.066) 17.259 (p=0.208) 4.168 (p=0.842)

Nagelkerke R2 .048 .219 .235

분류정확도 61.1% 69.8% 71.3%

* 연령의 49세 이하, 학력의 고졸 이하, 거주지역의 비수도권, 결혼상태의 배우자 없음은 기준집단으로 설정
* 농업종사계기의 농촌이주 및 기타, 주소득작물의 화훼 및 기타, 가입사회단체의 지역사회단체(4-H 등)은 기준집단으로 설정
* p<0.05, ** p<0.01, 

<표 5> 여성농업인 경영주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활 분야 영향 요인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결정에 대한 일⋅생활 분야 영향요인 225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21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농활동 참여와 생활에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추가적

인 변인의 탐색과 분석이 필요하다.

5. 결론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수행과 영농참여 확대를 위

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이 중요하고 이에 정부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

활 관련 변인의 탐색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을 확대하

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일 생활 분야 전체 모형(통제변수 투입)에서 

영농활동 관련 변인 중 영농종사기간이 길수록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농 및 승계농인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농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의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교육 등을 제공

하여 여성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농에서 의사결정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농업

인의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농에서 여

성농업인이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농에서의 여성

농업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

양한 측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가 있다. 여성농업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업의 보조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영농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농활동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등록하여 영농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의 6차산업화 주체인 여성농업인

을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은미(2013)의 주장과 

일치된 견해로써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영농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일 생활 분야별 모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가사활동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여성이 영농활동

과 가사활동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사활동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고 생활시간 분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러

한 지원이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영농활동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과 직장 양립환경 조성과 여성의 

노동가치 평가 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김경미, 이진영, & 

최윤지, 2015) 여성농업인이 가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가정에서의 노동 부담을 줄여 영농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관련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

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목반/연구회 활동이 

있었다. 작목반/연구회 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

업인이 지역사회의 작목반/연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과 연계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주 등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가 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해 그들의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함으로써 영농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활발한 영농활동을 위해 관련 단체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를 주장한 황미진, 윤순덕, & 

최정신(201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관련 분야는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

원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그렇지 않은 여성농업인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자기개발은 여성농

업인이 영농활동을 위한 스킬을 습득하여 영농활동의 성과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다양한 자기개발활동을 통해 농촌에서

의 삶의 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농업인

에 대한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

농업인이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을 하여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의 현실에서 농업생산성과 경영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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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가 자명한 당면과제라고 한 홍은파

(2010)의 연구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자신의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에 대한 지원

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일과 생활 측면에서의 정책적 수요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여성농업인 경영주 등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

사활동, 사회활동,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특성 유형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유형별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책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농업인 가사활동 특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사활동 관련 변인 중 여성농업인 경

영주 등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더욱 주

도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가사

활동의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여성농업

인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가사활동

이 영농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은 가사활동과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이 원활하게 영농활동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사활동에서 부담되는 활동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생애 및 생활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여성농업인의 생애 및 생활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로 

여성농업인의 유형별 영농 및 생활 실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고 분석결과를 정책 개발과 실행에 적용하여 여성농업인의 특

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여성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정책적 지원의 영향에 있어서 가사활동 지원정책 수

혜 경험과 사회활동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농활동 분야

와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정책 수혜 경험에 비해 수혜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가사활동 지원정책

과 사회활동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

으로 경영주 등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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